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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학자는 시민사회의 역할을
“국가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고

하지 말아야 할 것을 
못하게 하는 것”이라 했다. 
부패할 가능성이 약하고 

권력기관의 부패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
시민들이 나서서 감시와 견제하는 것이

시민사회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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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모든 힘은 부패할 경향을 가지고 있고 
절대적인 힘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.”
이 경고는 시민단체에도 적용된다. 
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
꼭 필요한 시민운동은 

순수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안 된다. 


